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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교 신입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 후반기를 지나 성년 초기에 속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시기이

다(Kim, S. G., 2017). 대학생 시기는 성관계 경험이 특히 많은 

시기이며, 성 개방성의 증가로 인해 성 경험 또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대학교 남학

생의 61.2∼77.9%, 여학생의 30.7∼38.8%가 성관계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Kim, 2014; Song & Chae, 2010).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에 의한 정제되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량과 

쉬운 접근성으로 인해(Yang, 2012) 아직 성 정체성의 확립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신입생은 왜곡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성 문화를 접하고 있다(Kim & 

Cho, 2016).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년

기에 진입한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성에 대한 불확실

한 정보나 무지를 초래하며 자신의 성태도 확립 및 성관련 행

동을 취하는데 덜 신중하게 되고(Kim, Park, & Jung, 2015) 성

적 유희의 관점에 치우친 상태로 성적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Choi & Ha, 2004).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 대학에서

의 성교육은 전무한 상태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대

학에서 성에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Lee & Kim, 

2003). 그러나 대학생의 생식건강에 대한 대학 내에서의 교육

은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성교육에 국한되고 있으며, 중․고등

학교와의 차별성 없이 생물학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성교육

에 불과하므로 대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

(Choi, Kim, & Shin, 2010; Kim, Yeom, & Kim, 2018; Shin, 

Park, & Hong, 2010). 올바른 성지식은 성에 대한 고민이나 문

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

다(Kim et al.,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개방적이고 성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대학생의 사이

버섹스에 덜 중독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Park & Kang, 2013), 

Lee와 Moon (2000)의 연구에서는 성 지식이 높고 성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 행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

한 성 태도는 성 대처행동에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

과가 있다(Kim, H. K., 2017). 따라서 대학교 신입생의 성 지

식과 성 태도를 파악하고 성교육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성교육이란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성적욕구를 승화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

여 바람직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Yang, 

2012), 대학생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을 이루어나가

며 보다 많은 이성과의 능동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시점에 성

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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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대학생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전반과 향후 결혼

생활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하다(Lee & Kim, 2017). 또한 성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

딘 대학생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성행위시의 발생 가능한 감염 및 부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손

상, 부적절한 임신과 낙태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올바

른 성지식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기

에서 성인기로 넘어오는 시발점인 대학교 신입생들의 성에 대 

지식, 태도 등을 반영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더불어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부분 

성지식, 태도(Kim et al., 2015; Woo & Ka, 2005)와 성폭력, 성

경험에 따른 영향들을 살펴 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년 초기로 진입하는 대학교 신입

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성교육 만족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서 추후 이에 기초하여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성 교육과는 다른 차별화 된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과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를 파악하고 추후 이를 기반으로 대학

생들을 위한 적합하고 효과적인 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 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의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경기도, 경상북도, 

부산에 소재한 3개의 대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version 3.1.2 프로그램(Faul, Erdg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t-test를 위한 분석 

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50으로 하였을 때, 최

소 표본 수는 21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

를 동의한 후,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총 280명이었으며 응답

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최종 275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에서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음을 승인(HIRB-2017-112)을 받

은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경기도, 경북, 부산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17년 12

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를 원하는 대학교 신입생들에

게 직접 연구 참여에 대한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하였

다. 자료 수집 동안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

하여,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

하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참여 도중이라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도구

● 성교육 관련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전공, 이성교제의 

경험, 부모님의 성태도, 주거형태, 졸업한 학교의 남녀공학 유

무를 조사였다. 대상자의 성교육 관련 특성으로는 현재 사용하

는 성 지식 획득 경로, 교육 받고 싶은 성 분야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중․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대한 경험을 알아보

기 위해,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흥미 정도, 교육 내용이 

본인의 성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때 만족스러웠던 성 지식 획득의 경로, 학습한 성교육 만족 정

도, 성교육 범위, 알고 싶었던 성교육 범위와 원하는 성교육 

학습 방법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 성 지식

성 지식은 Ho (200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 지식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성 지식 도구는 하위 영역으로는 

남녀의 생식기 관련 8문항, 임신과 출산에 관한 9문항, 성병 

및 성 건강에 관한 12문항, 성행위에 관한 9문항, 총 38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

답하는 방식이며, 정답 시 1점, 오답과 ‘모르겠다’의 경우는 0

점을 주어 2점 척도로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ruder-Richar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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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은 .74이었다.

● 성 태도

성 태도는 Ho (200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 태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성 태도 문항은 성 허용도를 알기 위한 쾌

락 및 유희적 성(성행위) 관련 12문항, 혼전 성관계 관련 8문

항, 자유결혼관에 대한 5문항, 성관계 허용도에 대한 6문항, 동

성애 허용도에 대한 5문항, 인공유산 허용도에 대한 6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낮을수록 보수

적인 성 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계수는 

Cronbach’s α=.7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항목별로 쾌락 및 유

희적 성 관련 항목은 신뢰계수 Cronbach’s α=.79, 혼전 성관계 

항목은 .67, 자유 결혼관 항목은 .62, 성관계 허용도 항목은 .63, 

동성애 허용도 항목은 .93, 인공유산 항목은 .68로 나타났다.

● 성교육 만족도

본 연구에서 성교육 만족도는 Ho (2009)가 개발한 성교육 

만족도 도구 총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α=.65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21 프로그램으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성교육 만족도는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성교육 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00명(72.7%), 남학생이 75명

(27.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9.24±0.74세였다. 전공은 보건

계열이 182명(66.2%), 비보건 계열이 93명(33.8%)이었으며, 이

성교제 경험은 ‘과거에는 있으나 현재는 없다’가 121명(44.0%), 

‘있다’가 86명(31.3%), ‘없다’가 68명(24.7%) 순이었다. 대상자

들이 판단한 부모의 성적 태도의 개방 정도는 ‘보통’이 132명

(48.0%)이 가장 많았고, ‘개방적’ 태도가 39명(14.2%)으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는 기숙사가 136명(49.5%), 자택 105명(38.2%), 

자취가 29명(10.5%)이었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 졸업 여부는 

여자 고등학교가 105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성교육 관련 특성에서 최근 성지식 획득 경로는 

PC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93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

구나 선배가 65명(23.6%), 대학교의 성교육이 50명(18.2%) 순

이었다. 현재 성교육을 받고 싶은 요구도는 ‘인공유산 및 피

임’이 55명(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의 생리적 

특성(임신 및 출산)’, ‘성병’, ‘성관계행위’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스마트폰을 통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179명(65.1.%)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장점’이 가장 많았으며, 불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현장 교육 같은 직접 대면하여 받는 교

육이 성교육에 더 적합함’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을 통한 성교육에 관한 관심분야로는 ‘인공유산 및 피임’이 55

명(20.0%)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녀의 생리적 특성

(임신 및 출산)’이 41명(14.9%), 성폭력‘이 36(13.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관한 특성으로는, 

성교육의 흥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1.97±1.44점으로 흥미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대상자 중 78명(28.4%)이 ‘그저 그렇다’, 61

명(22.2%)이 ‘무의미하다’라고 답하였다. 학교에서 이수한 성

교육이 본인 성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는 5점 만점에 

평균 2.80±0.97점으로 약간 낮은 편이었으며, 대상자 중 112명

(40.7%)이 ‘그저 그렇다’, 67명(24.4%)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답하였다. 대상자가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원하는 교육방법으로는 ‘체험수업’이 113명(41.1%)로 가장 높

았으며, ‘개별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66명(24.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청소년기에 받은 성교육의 범위는 ‘남녀의 

성 구조’가 78명(28.4%)로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이 58명

(21.1%), ‘임신과 출산 등의 남녀의 생리적 특성’이 57명

(20.7%)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기에 대상자들이 알고 

싶었던 성교육은 ‘인공유산 및 피임’이 55명(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과 출산 등의 남녀의 생리적 특성’, ‘성관계행

위’, ‘이성교제’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청소년기에 성 지식 획득 경로로 가장 만족 했던 

교육 방법은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73명(26.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PC 

또는 인터넷’, ‘친구나 선배’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상자가 

청소년기 때 받았더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교육 방법

은 ‘체험수업’이 113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대학교 신입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2), 2019년 5월 24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Gender
Female  200 (72.7)
Male   75 (27.3)

Age (year)

19.24±0.74
<19   26 (9.5)
19-20 225 (81.8)
>20   24 (8.7)

Major
Health related 182 (66.2)
None-health related  93 (33.8)

Chances of relationship engagement
Yes  86 (31.3)
Had in the past 121 (44.0)
None  68 (24.7)

Parents attitudes toward sex

Open  39 (14.2)
Middle 132 (48.0)
Closed 100 (36.4)
Unknown    4 (1.4)

Residence type

Home 105 (38.2)
Relatives    5 (1.8)
Living alone  29 (10.5)
Dormitory 136 (49.5)

Types of high school

Mixed class  70 (25.5)
Divide class  54 (19.6)
Man high school  46 (16.7)
Girls’ high school 105 (38.2)

Recent sexual knowledge sources

Lecture of experts  31 (11.3)
Sexual education in university  50 (18.2)
Education and counseling at specialized institutions    8 (2.9)
Sexual education books   10 (3.6)
Friends or seniors  65 (23.6)
PC or internet site  93 (33.8)
Others   18 (6.5)

Current needs for sex education

Sexual structure of males and females   11 (4.0)
Sexual physiology (pregnancy, childbirth)  41 (14.9)
Sexual intercourse  36 (13.1)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55 (20.0)
A way to reduce sexual drive.    7 (2.5)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36 (13.1)
Dating with the opposite sex  35 (12.7)
Masturbation    6 (2.2)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21 (7.6)
Sexual violence (dating, cyber, etc.)   26 (9.5)
Others   1 (0.4)

The necessity of smart-phone sex education
Necessary 179 (65.1)
Not necessary  96 (34.9)

The preferred topic for sex education 
using a smart-phone

Sexual structure of males and females   16 (5.8)
Sexual physiology (pregnancy, childbirth)  41 (14.9)
Sexual intercourse   22 (8.0)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59 (21.5)
A way to reduce sexual drive.   12 (4.4)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33 (12.0)
Dating with the opposite sex   27 (9.8)
Masturbation    8 (2.9)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19 (6.9)
Sexual violence (dating, cyber, etc.)  36 (13.1)
Others    2 (0.7)



민 혜 영  외

242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2), 2019년 5월

로 ‘개별적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66명(24.0%), 비디오 

시청 55명(20.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38점 만점에 평균 24.22±4.94점으

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성병 및 성 건강(7.47±2.57), 남녀

의 생식기(6.00±1.09), 성행위(5.64±1.74), 임신과 출산(5.12±1.50) 

순이었다. 대상자의 성 태도 점수는 168점 만점에 평균 90.81 

±15.86점이었으며, 쾌락 및 유희적 성(24.93±6.32), 혼전 성관

Table 2. Participants Experience in Sex Education Received During Adolescence                            (N=27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Was sex education interesting?

1.97±1.44
Not at all interested  61 (22.2)
Not very interested  49 (17.8)
Not interested  49 (17.8)
Neutral  78 (28.4)
Somewhat interested  29 (10.5)
Very interested    9 (3.3)

Was sex education helpful for you?

   2.80±0.97
Didn't help at all  30 (10.9)
Didn't help a little  67 (24.4)
Neutral 112 (40.7)
Be helpful  61 (22.2)
Be very helpful    5 (1.8)

In the past, if you were to receive sex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what do 
you think would be an effective method?

Theoretical lesson    8 (2.9)
Experiential learning 113 (41.1)
Video lesson  55 (20.0)
Topical classes  33 (12.0)
Personalized lessons to meet your specific needs  66 (24.0)

Overall, what was the sex education about?

Sexual structure of males and females  78 (28.4)
Sexual physiology (pregnancy, childbirth)  57 (20.7)
Sexual intercourse    7 (2.5)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21 (7.6)
A way to reduce sexual drive.    4 (1.5)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7 (2.5)
Dating with the opposite sex   11 (4.0)
Masturbation    3 (1.1)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29 (10.5)
Sexual violence (dating, cyber, etc.)  58 (21.1)

What was the sex education you wanted to 
know when you were a teenager?

Sexual structure of males and females   23 (8.4)
Sexual physiology (pregnancy, childbirth)  50 (18.2)
Sexual intercourse  34 (12.4)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55 (20.0)
A way to reduce sexual drive.   16 (5.8)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15 (5.5)
Dating with the opposite sex  32 (11.6)
Masturbation   13 (4.7)
How to deal with sexual harassment   16 (5.8)
Sexual violence (dating, cyber, etc.)   17 (6.2)

What was the satisfactory way to get sexual 
knowledge when you were adolescent?

Lecture of experts  73 (26.5)
Sexual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67 (24.0)
Education and counseling at specialized institutions   14 (5.1)
Sexual education books   12 (4.4)
Friends or seniors  43 (15.6)
PC or internet site  57 (20.7)
Others    9 (3.3)



대학교 신입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2), 2019년 5월 243

계(17.92±6.26), 인공유산 허용도(15.02±4.04), 동성애 허용도

(13.12±4.85), 성관계 허용도(10.68±3.38), 자유결혼관(9.13±3.90) 

순이었다. 성교육 만족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평균 11.04±3.08

점이었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은 이성교제 경험

(F=6.19, p=.002), 거주지 형태(F=3.67,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지식은 현재나 과거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

는 대상자들이(평균 각각 25.22±4.29점, 24.46±4.96점) 경험이 

없는 경우(평균 22.51±5.30점) 보다 성 지식이 유의하게 더 높

았으며, 거주지가 친척집인(평균 30.40±1.52점) 경우가 기숙사

(평균 23.62±5.1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는 전공(t=3.20, p=.002), 

남녀공학 고등학교 졸업 여부(F=3.39, p=.019), 과거 중․고등

학교에서의 성교육 흥미도(F=2.88, p=.015)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성 태도는 보건계열(평균 92.83±16.59점)이 비보

건 계열(평균 86.86±13.56점)보다, 남녀공학 분반을 졸업(평균 

95.67±13.74점)한 경우가 남녀공학 합반 졸업 대상자들(평균 

87.64±15.38점) 보다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만족도는 성별(t=2.34, p=.020), 전공(t=2.65, p=.009), 

거주지 형태(F=2.84, p=.038), 남녀공학 고등학교 졸업 여부

(F=3.53, p=.015), 과거 중․고등학교 때 받은 성교육의 흥미도

(F= 6.22, p=<.001), 성교육의 도움 정도(F=4.70, p=.005)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평균 11.30±2.97점)이 남학생

(평균 10.33±3.27점)보다, 보건계열(평균 11.38±3.20점)이 비보

건 계열 전공(평균 10.35±2.74점)보다, 남녀공학 합반을 졸업한 

경우(평균 11.74±2.87점)가 남자고등학교 졸업생(평균 10.07 

±3.63점) 보다 더 성교육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기에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평균 12.28±3.48점)가 보통인 경우(평균 10.37±2.54점)와 

매우 흥미있다(평균 6.89±3.26점)고 응답한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매우 흥미 없었던 경우(평균 11.29±2.62점)와 흥미가 

없었던 경우(평균 11.57±2.22점)는 매우 흥미 있었다(평균 

6.89±3.26점)고 응답한 경우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과

거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의 도움 정도에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되었다 경우(평균 12.53±4.18점)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평균 

6.60±2.97점)인 경우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4).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 지식은 성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15, 

p=.011)가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성교육 만족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대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도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현재 중․고등학교

에서의 성교육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성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생리학적 지

식에 보다 치중하여 주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Choi 

& Ha, 2004; Park, 2017).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

년기에 받았던 교육내용으로 월경 및 사정에 대한 남녀의 

성 구조(28.4%)와 성 폭력 교육(21.1%)순으로 나타난 반

면 청소년기에 대상자들이 실제적으로 받고 싶었던 성교

Table 3. Levels of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for the Participants (N=275)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Sexual knowledge  24.22±4.94 10 35 0-38
  Sexual structure of males and females   6.00±1.09 2 8 0-8
  Pregnancy, childbirth   5.12±1.50 1 9 0-9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7.47±2.57 0 12 0-12
  Sexual behavior   5.64±1.74 0 9 1-9
Sexual attitudes   90.81±15.86 21 135 0-168
  Sexual pleasure (Sexual actions)  24.93±6.32 9 46 0-48
  Chastity  17.92±6.26 2 32 0-32
  An outlook on marriage   9.13±3.90 0 20 0-20
  Sexual openness on intercourse  10.68±3.38 2 22 0-24
  Sexual openness on homosexuality  13.12±4.85 0 20 0-20
  Artificial abortion  15.02±4.04 0 24 0-24
Satisfaction of sexual education  11.04±3.08 0 20 0-20



민 혜 영  외

244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2), 2019년 5월

T
a
b
le

 4
. 

D
if
fe

re
n
c
e
s 

o
f 

S
e
xu

a
l 

K
n
o
w

le
d
g
e
, 

A
tt
itu

d
e
s,

 a
n
d
 S

a
ti
sf

a
c
ti
o
n
 o

f 
S
e
x 

E
d
u
c
a
ti
o
n
 b

y 
G

e
n
e
ra

l 
C

h
a
ra

c
te

ri
st

ic
s 

  
  

  
  

(N
=
2
7
5
)

C
h
a
ra

c
te

ri
st

ic
s

C
a
te

g
o
ri
e
s

K
n
o
w

le
d
g
e

A
tt
it
u
d
e
s

S
e
x 

e
d
u
c
a
ti
o
n
 s

a
ti
sf

a
c
ti
o
n

M
e
a
n
±

S
D

t/
F
 (

p
)

S
c
h
e
ff

é
M

e
a
n
±

S
D

t/
F
 (

p
)

S
c
h
e
ff

é
M

e
a
n
±

S
D

t/
F
 (

p
)

S
c
h
e
ff

é

G
en

de
r

Fe
m

al
e

24
.2

8±
5.

08
0.

34
(.7

35
)

90
.8

1±
15

.1
0

-0
.0

1
(.9

92
)

11
.3

0±
2.

97
2.

34
(.0

20
)

M
al

e
24

.0
5±

4.
58

90
.8

3±
17

.8
3

10
.3

3±
3.

27

A
ge

 (
ye

ar
)

<1
9

23
.3

8±
5.

01
2.

98
(.0

53
)

92
.1

2±
15

.8
2

0.
12

(.8
87

)

11
.6

9±
3.

23
2.

28
(.1

04
)

19
-2

0
24

.0
8±

4.
99

90
.7

5±
15

.1
7

10
.8

5±
3.

08
>2

0
26

.4
6±

3.
81

90
.0

0±
21

.8
8

12
.0

4±
2.

74

M
aj

or
H

ea
lth

 r
el

at
ed

24
.5

3±
5.

19
1.

48
(.1

40
)

92
.8

3±
16

.5
9

3.
20

(.0
02

)
11

.3
8±

3.
20

2.
65

(.0
09

)
N

on
e-

he
al

th
 r

el
at

ed
23

.6
0±

4.
37

86
.8

6±
13

.5
6

10
.3

5±
2.

74

Ch
an

ce
s 

of
 r

el
at

io
ns

hi
p 

en
ga

ge
m

en
t

Y
es

a
25

.2
2±

4.
29

6.
19

(.0
02

)
a.b

>c
90

.5
5±

15
.6

1
0.

02
(.9

78
)

11
.1

5±
3.

06
1.

17
(.3

12
)

H
ad

 i
n 

th
e 

pa
stb

24
.4

6±
4.

96
90

.8
4±

16
.6

6
11

.2
3±

3.
22

N
on

ec
22

.5
1±

5.
30

91
.0

9±
14

.8
9

10
.5

4±
2.

84

Pa
re

nt
s 

at
tit

ud
es

 t
ow

ar
d 

se
x

O
pe

n 
24

.4
9±

3.
91

1.
21

(.3
05

)

93
.5

1±
12

.9
7

0.
50

(.6
85

)

10
.8

7±
3.

31
0.

54
(.6

54
)

M
id

dl
e

23
.8

2±
5.

12
90

.0
0±

16
.8

8
10

.8
6±

2.
97

Cl
os

ed
24

.7
6±

5.
04

90
.8

7±
15

.7
3

11
.3

5±
3.

20
U

nk
no

w
n

21
.2

5±
4.

50
89

.7
5±

9.
78

10
.7

5±
0.

50

Re
sid

en
ce

 t
yp

e

H
om

ea
24

.5
4±

4.
75

3.
67

(.0
13

)
b>

d

90
.8

1±
16

.8
3

1.
32

(.2
67

)

11
.1

6±
2.

96
2.

84
(.0

38
)

Re
la

tiv
es

b
30

.4
0±

1.
52

90
.2

0±
19

.2
3

9.
80

±2
.1

7
Li

vi
ng

 a
lo

ne
c

24
.7

9±
4.

32
85

.5
2±

15
.2

0
9.

59
±2

.9
0

D
or

m
ito

ry
d

23
.6

2±
5.

13
91

.9
6±

15
.0

3
11

.2
9±

3.
17

Ty
pe

s 
of

 h
ig

h 
sc

ho
ol

M
ix

ed
 c

la
ss

a
23

.5
0±

5.
62

2.
07

(.1
04

)

87
.6

4±
15

.3
8

3.
39

(.0
19

)
b>

a

11
.7

4±
2.

87
3.

53
(.0

15
)

a>
c

D
iv

id
e 

cl
as

sb
24

.2
0±

4.
57

95
.6

7±
13

.7
4

10
.5

2±
3.

01
M

an
 h

ig
h 

sc
ho

ol
c

23
.3

5±
4.

72
87

.7
8±

18
.8

5
10

.0
7±

3.
63

G
irl

s’
 h

ig
h 

sc
ho

ol
d

25
.0

9±
4.

65
91

.7
5±

15
.2

2
11

.2
6±

2.
88

W
as

 s
ex

 e
du

ca
tio

n 
in

te
re

sti
ng

 
w

he
n 

yo
u 

w
er

e 
a 

te
en

ag
er

?

N
ot

 a
t 

al
l 

in
te

re
ste

da
23

.9
8±

5.
20

1.
17

(.3
23

)

 9
4.

34
±1

7.
56

2.
88

(.0
15

)

12
.2

8±
3.

48

6.
22

(<
.0

01
)

a>
d,

 f
b,

 c
>f

N
ot

 v
er

y 
in

te
re

ste
db

24
.5

7±
4.

71
 9

1.
82

±1
5.

44
11

.2
9±

2.
62

N
ot

 i
nt

er
es

te
dc

23
.0

2±
5.

19
 8

7.
69

±1
6.

37
11

.5
7±

2.
22

N
eu

tra
ld

24
.3

2±
4.

83
 8

7.
32

±1
3.

26
10

.3
7±

2.
54

So
m

ew
ha

t 
in

te
re

ste
de

25
.3

4±
4.

98
 9

2.
83

±1
5.

98
10

.1
7±

3.
80

V
er

y 
in

te
re

ste
df

25
.8

9±
4.

94
10

2.
11

±1
5.

31
 6

.8
9±

3.
26

W
as

 s
ex

 e
du

ca
tio

n 
he

lp
fu

l 
fo

r 
yo

u 
w

he
n 

yo
u 

w
er

e 
ad

ol
es

ce
nt

?

D
id

n't
 h

el
p 

at
 a

lla
23

.4
7±

6.
04

0.
83

(.5
08

)

 9
7.

20
±1

7.
76

2.
06

(.0
86

)

12
.5

3±
4.

18

4.
70

(.0
05

)
a>

e
D

id
n't

 h
el

p 
a 

lit
tle

b
24

.7
2±

4.
88

 9
1.

34
±1

5.
65

11
.6

0±
3.

04
N

eu
tra

lc
23

.9
5±

4.
95

 8
9.

08
±1

5.
98

10
.8

7±
2.

28
Be

 h
el

pf
ul

d
24

.3
1±

4.
45

 8
9.

56
±1

3.
21

10
.3

6±
3.

31
Be

 v
er

y 
he

lp
fu

le
27

.0
0±

4.
06

 9
9.

40
±2

6.
88

 6
.6

0±
2.

97



대학교 신입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교육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2), 2019년 5월 245

육 내용은 ‘인공유산 및 피임’이 55명(20%). ‘임신과 출산 

등의 남녀의 생리적 특성’, ‘성관계행위’, ‘이성교제’ 순으

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았

을 때, 이는 청소년기에 받고 싶었던 교육과 학교에서 이

루어진 성교육이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

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학교 신입

생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인공유산 및 피임’, ‘남녀의 

생리적 특성(임신 및 출산)’, ‘성병’, ‘성관계행위’ 등에 관

한 것으로 이는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에 받고 싶었던 교육

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Park (2017)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이 희망하는 성교육주제로 성욕조절(자위), 성폭력예방, 

피임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피임, 성폭력 예방, 임신, 

출산순인 결과로 미루어보아 성문화가 개방되고 학생들

의 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성

평등교육과 성폭력 등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들

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보다 실질적인 성생활과 관련된 문

제, 또한 피임과 인공유산이라는 성에 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 등인 것을 알 수 있었다(Barbara & Susan, 2009). 우

리 사회는 낙태죄 위헌 논란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

면서 성에 대한 남녀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20, 30대 남성 대상으로 한 연구(Kim & Kim, 2017)에서 

낙태와 관련한 교육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70%가 교육경

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낙태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로 

“피임 교육”을 선택함이 보고되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피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이 도움

이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와 ‘조

금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

났다. 또한 청소년기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시간에 대한 

흥미도는 ‘무의미하다’,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0.6%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

진 성교육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에 받았던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

서 보건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성교육이 대부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에 받았던 성과 관련된 교육에서 만

족했던 방법은 교육방법으로는 ‘전문가의 특별강연’,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PC 또는 인터넷’이라고 응

답한 반면 중․고등학교 성교육이 체험 수업, 개별적 요

구에 맞는 맞춤형 수업, 비디오 수업(성교육 동영상)과 같

은 교육 방식으로 시행이 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보다 성

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

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

전히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성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Choi 등(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강의식 진행과 포괄적인 성교육 내용을 단시간에 다룸에 

따라 과거 중․고등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이 유용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현재 대학교 신입생이 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경로

는 PC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93명(33.8%)과, 친구나 선배

가 65명(23.6%), 대학교의 성교육이 50명(18.2%) 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에 진입한 대학생이 되어도 여

전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성교육보다는 비교

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제되지 않은 방법으로의 성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Barbara & Susan, 

2009) 이는 성지식과 태도에 있어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성행위에 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연령은 남녀 평균 13.1세와 13.5세

였다(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현재 사회에서 첫 성교를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성문제의 발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성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는 미래 성인이 되어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혹은 초

기 성인기에 성과 관련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

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원치 않는 임신, 낙태, 성 매개 질

환과 같은 성관련 건강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Lee, 

Table 5.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N=275)

Variables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r (p) r (p)

Sexual attitudes  .15 (.011)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11 (.082) 02 (.718)



민 혜 영  외

246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5(2), 2019년 5월

2017). 따라서 대상자들이 추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

으면서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드백이 가능한 성교육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교육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빠른 접근성과 개개인의 요구

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현재 우리나라 2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2년 

88%에서 2016년 99%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Gallup Korea, 

2016).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효

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

다(Cheon, 2013; Moon, Youn, & Kim, 2007). 또한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선택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반복학습의 기회가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 교육 요구는 65%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정보 

인터넷과 PC, 친구를 통해 얻는 만큼 그들에게 친숙한 스

마트폰을 이용한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성교육의 프로그램의 경우, 

본 연구에서 대학교 신입생이 언급한 개별적 상황이나 지

식을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고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스마트폰 동영상과 형성적 피드백을 활용한 교육은 

대학생의 지식, 수행능력, 자기 효능감, 학습동기를 높이

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 

Lee, & Rhee, 2004; Moon et al., 2007). 이렇듯 성교육 교

수방법에 있어서도 시대에 흐름에 따른 교육변화가 필요

하며 현재 가장 많이 접근하는 매체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지식 점수는 38점 만점에 평균 

24.22±4.9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성 태도 점수는 

168점 만점에 평균 90.81±15.86점으로 성지식과 성태도의 점

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 이었다.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성지식이 높은 문항으로 성병 및 건강, 남녀 생식기 등 학생들

이 청소년 때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았다. 그러

나 대학생이 성에 대해 교육받기 원하던 내용이었던 임신과 

출산, 성 행위 등은 성지식에 있어서 하위영역을 차지하고 있

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연구(Jeon et al., 

2004; Shin et al., 2010)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낸 것처럼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성교육이 제공된다면 하위영역으로 나

타난 지식에서의 성 지식 점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성 태도는 168점 만점에 평균 90.81±15.86점으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3.66±8.04

점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17). 영역으

로는 Yang (2012)의 연구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성행위에 관한 

태도가 상위영역에 있었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더불어 성

교육 만족도에 관한 점수는 20점 만점에 11.04±3.08점으로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Kim과 Lee (2001)의 연구에서 성

교육 만족도에 관한 점수 100점 만점에 59.3점과 비슷한 수준

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결과

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지식은 현재(25.22±4.29)

나 과거(24.46±4.96)에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22.51±5.30) 보다 성 지식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거주지가 친척집인(30.40±1.52) 경우가 기숙사(23.62±5.13) 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Kim 등(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지식에 상의영역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Yang, 2012).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

학생의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보건계열의 전공 학생이 

응답한 경우가 많아 성 지식부분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 지

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태도는 전공(t=3.20, p=.002), 

남녀공학 고등학교 졸업 여부(F=3.39, p=.02), 과거 중․고등학

교에서의 성교육 흥미도(F=2.88,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 태도는 보건계열(92.83±16.59)이 비보건 계열(86.86 

±13.56)보다, 남녀공학 분반을 졸업(95.67±13.74)한 경우가 남

녀공학 합반 졸업 대상자들(87.64±15.38) 보다 더 개방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관련강좌 이수 후에 성 태도에 변화를 

보인 Lee와 Kim (2003)의 연구에서처럼 보건관련 전공학생들

은 자연스레 교과목과 연계하여 성 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

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성에 대해 좀 더 편안하고 개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환경인 남녀 분반 학생이 남녀합반 학생들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받

은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교육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 분석 결과에 따

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매우 도움

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그룹보다 성교육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와 같이 학생측면에서 교육내용의 도움여부에 따라 

교육만족도는 높게 나탄 것으로 생각된다(Jeon et al., 2004; 

Moon et al., 2007; Shin et al., 2010). 그러므로 추후 기존의 

남녀의 성구조 등의 기초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요구

를 반영한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성교육 만족도는 성별(t=2.34,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교육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Lee 등(2001)의 연구에서 문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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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족도에 대해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성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전공

(t=2.65, p=.01)과 거주지 형태(F=2.84, p=.04)에 따라서도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보건계열학생이 성태도와 성 교육 만족

도에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

가 높고 성교육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Kim, S. G., 2017; 

Park & Kang,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집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취생인 경우보다 성지식과 성교육 

만족도의 점수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가 자취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성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im, Moon, & Kang, 2011; Lee & Kim, 2017), 이

는 아직 부모로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대학생이 가정 혹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성과 

관련된 주제들이 가족 구성원 안에서 자연스레 다루어지고 그

들의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 되며 (Lee & 

Kim, 2017),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성지식과 성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 개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

나라 실정상 부모에게 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의논하기보다는 

대부분 친구나 다른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

이라고 여겨진다. 청소년기에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교육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

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그룹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그룹보다 성교육 만

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결되지 못한 교육요구

에 대한 결과로 청소년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만족

도가 도움을 받은 집단보다 높음으로 해석된다.

청소년기에 받은 성교육의 흥미도와 관련해서는 성태도

와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 6.22, p=<.001). 

이는 청소년기에는 입시위주의 환경과 보건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받은 수업에서 얻는 성교육보다 인

터넷과 PC, 친구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과거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접촉과 교육이 추후 성지식과 성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인진입

기로 들어서며 실질적으로 성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대학

교 신입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

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스마

트폰을 활용한 교육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성지식과 성태도는 유의하지만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Sim (2013)의 연구에서 

대학교 신입생들의 성 지식과 성 태도는 유의하지만 본 

연구와 유사한 정도의 낮은 정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Kim 

등(2015)의 전 학년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성 지식과 

성 태도는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지식과 성 태도가 성 교육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성 교육활동이 

성교육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학교 

신입생이 필요로 하는 실제 성생활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태

도, 성교육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성행동과의 연구들은 많았

으나 중․고등학교시절에 받은 성교육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서 대학생의 성지식과 태도, 그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알아본 연구로 의의가 있다.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과거 중․

고등학교 때 만족할만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였

다. 이는 성인진입기인 대학생이 되어서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

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고 성 생활

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인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제 

성 생활과 관련된 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더불어 건전한 성 생활, 성병 예방교육

과 피임 예방교육 등과 같은 개인적인 성문제까지 전문가적 

견해로 상담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교육이 실시되기를 제언한

다. 또한 추후 접근이 용이하며 현 시대에 맞는 빠르고도 정확

한 정보제공과 대상자에게 적합하고 올바른 성문제 상담을 위

한 스마트폰을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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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x Education 

Min, Hae Young1)․Lee, Jung Min2)․Min, Hye Young3)․Jeong, Yeo Won4)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2) Ph.D. Student, School of Nursing,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3) Ph.D.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4)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in university freshma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75 freshman students under 
the age of 20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in 2017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s: The average scores 
of participants'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were 24.22±4.94 out of 38 points, 
90.81±15.86 out of 168 points, and 11.05±3.08 out of 20 points, respectively. With respect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 knowledge according to chances of relationship 
engagement (F=6.19, p=.002) and residence type (F=3.67, p=.013). Both sexual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sex
educ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jor (t=3.20, p=.002; t=2.65, p=.009), types of high school (F=3.39, 
p=.019; F=3.53, p=.015), and interest in previous sex education during teenage years (F=2.88, p=.015; F= 6.22, 
p<.001). Sexual knowledg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ttitudes (r=.153, p=.011). Conclusion:
There is insufficient sex information available for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develop sex 
education programs that are matched to college student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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